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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으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만을 통해서만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

개 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충청남도 지역의 고등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사회불안척

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설문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의 부적절감은 사회불안과 상관이 

높았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청소

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간접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융합,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매개효과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rocess of social anxiety among male high school students 
with prescribed internalized shame.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research, the study set a model which 
supposes tha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s mediator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A total of 
382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In 
particular, the sense of inadequacy, which is a subordinate concept of the internalized shame, was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Seco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howed a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These results should be studied not only in cognitive factors 
contributing to social anxiety but also in the individual inner workings of psycholog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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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불안이란 타인에게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사

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일

련의 증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워 보이거나 당

황스러워 하는 불안 증상이 노출될까 두려워 지속적인 

공포를 견디거나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1].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2, pp. 277-287,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2.27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278

사회불안은 다른 정신장애에 비하여 유병률이 높은 

장애이다. 국내 정신장애 유병율 역학조사 결과, 한국인

의 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9.3%로 225만명에 육박하는 

추정환자수가 보고되었다[2]. 불안장애는 초기에 치료되

지 않은 채 방치되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정서적, 심리적 문제는 향후 

성인기에 겪는 사회적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예방

이 필요하다[3].

사회불안은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장애이다. 

Morris와 Masia는 청소년기에 사회불안이 발병하는 발

달학적 원인을 아동의 인지적 특징으로 설명하였다[4]. 

아동의 인지수준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여 사회적 맥락

을 고려한 자기평가를 하기 어렵고 스스로의 불편감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청

소년기에 사회불안이 주로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해

외 역학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비교적 흔

한 증상 중 하나로 평생 유병률이 5∼15%에 달하며 평균 

15.5세에 발병한다[5]. 서양의 15.5세는 한국 나이로 고등

학생에 속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불안 유병률이 증

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6,7]. 일반적으로 불안장애는 여성에

게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사회불안을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사회불안 발생 경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남자 고등학생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

[8,9]. 이 같은 결과는 남자고등학생만의 사회불안을 설명

하는 다른 변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경은과 하은

혜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수행불안과 

행동억제기질이 여학생에게만 유의하고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높은 대인불안과 외상경험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불안의 성별 효과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10]. 이는 사회문화적으

로 성역할을 내면화한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

들에 비해 성취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은 남자 고등학생의 사회불

안을 심화시키는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

공한다. 하지만 남자고등학생의 사회불안과 관련된 연구

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하여 그 수가 적은 실정

이다[11].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에 개입하여 적절

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

임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생활전반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불안에 

관련된 메타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공적자의식, 

수치심과 같은 변인이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의 유의미

한 변인들로 확인되었다[12]. 여러 변인이 있으나 사회불

안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

하는 핵심적인 인지특징 중 하나는 수치심이다[13].

수치심(shame)이란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영향을 주

는 정서로서 타인에게 노출된 스스로에 대한 평가 또는 

성격적 특성, 행동적 특성이 타인에게 거부당하거나 매

력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관련이 있다[14]. 

수치심은 병리학적 문제들과 경험적으로 중요한 연관이 

있으며, 높은 수치심을 갖은 사람일수록 사회불안을 겪

을 가능성이 많다[15, 16]. 수치심은 크게 상태수치심

(State shame)과 특질 수치심 또는 내면화된 수치심

(Internalized shame)으로 분류된다. 상태수치심은 외부

에서 기인되며 강렬한 정서를 유발하고 이내 사라지지만 

내부에서 기인되는 내면화된 수치심은 오랫동안 사라지

지 않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만한 안전한 상황에서도 

수치심을 경험하게 해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기 쉽다[17].

청소년기는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수치심에 더욱 취

약한 단계이다. 청소년기는 자기정체성을 조절하는 신경 

생리학적 시스템의 급속한 성숙시기로 추상적인 사고와 

자의식이 동시에 발달함으로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

가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18,19]. 더욱이 이 시기 청소년은 아동기에 비해 발표나 

시험처럼 자신의 행동을 평가 받는 상황이 증가하기 때

문에 과거보다 수치심을 경험하기 쉽다[20]. 기존 연구에

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이나 자신을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고 인식하

는 경향이 사회불안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사

회불안 발생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 될 수 있으나 

경로에 있는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변인에 대한 실마리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Chang에 따르면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

람은 고통을 회피하고자 높은 기준을 세워 자신의 행동

을 검열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적 경향을 보인

다[21].

완벽주의란 수행에 대한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

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뒤따르는 성격적 특질을 말한다[22].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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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는 자기지

향적 완벽주의와 중요한 인물에 의해 높은 기준이 세워

지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분류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완벽주의는 정신건강문제의 발현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23]. 그러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불안

과 부적상관이 나타나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두려움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민감할수록 심리적 고통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에 대한 개념이 관심을 받고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란 완벽주의 성격의 일부로서 완벽주의적인 행동의 대인

관계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Hewitt 등은 특성

적 완벽주의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구분하여 설명하

였다[24]. 특성적 완벽주의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나 태도가 주가 되는 특성이라면,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는 표현적 욕구가 중점인 특성으로 외부로부터 완

벽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주목

한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

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촉진하고 불완전하게 지각

된다고 생각 되는 행동은 은폐하려는 특성이 있다[25]. 

다수의 선행연구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결핍된 자

신에 대한 지속적이고 높은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불

완전한 모습을 감추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자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2,24]. 

Cox와 Chen은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 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

로 보았다[26]. 한편 국내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을 직접적으로 매개하거나 혹은 완벽주의의 부

분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27]. 상기 연구들

을 종합하여 볼 때,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사회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가 두 관계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ox와 Chen의 모형을 토대로 남자고

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의 간접 경로만을 설정한 연구모형을 설

정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두 사이의 부분매개 역할

을 하는지 확인하였다[26]. 한편, 구조방정식 분석은 단일

한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이 유의할 수 있다는 점과 

부분매개와 완전매개 모두 유의하였다는 선행연구의 보

고를 고려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간의 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인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델을 비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부권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남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거된 382개의 설

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연구동의서명을 하지 않은 

설문지 20부와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14부를 제외하여, 

총 34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고등학생 1학년 

76명(21.8%), 2학년 272명(78.2%)이었다. 평균연령은 

17.78세이고 표준편차는 .412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이 우리말로 번안 및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28,29]. 총 30문항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

다’(0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총 4요인으로 부적절감 10문항, 공허 5문항, 자기처벌 5

문항, 실수불안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 6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에는 사용되지 않는

다. Cook의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내적 합

치도 계수 Cronbach's α=.96이었으며, 이인식과 최해림

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93이었

다[28,29].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 .94로 나타났다.

2.2.2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Hewitt 등이 개발한 것을 하정희가 번안하고 한국문

화에 맞게 문항을 추가하여 재구성 및 타당화한 완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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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of Internalized shame, Social anxiety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N=348)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Inadequacy -

2. Emtiness .733*** -

3. Self punishment .724*** .791*** -

4. Fear of mistake .685
***

.563
***

.677
***

-

5. Total of ISS .885*** .884*** .910*** .834*** -

6. Social avoidance .355*** .200*** .230*** .381*** .329*** -

7. Social anxiety .405
***

.275
***

.290
***

.383
***

.382
***

.825
***

-

8. Total of SADS .405*** .275*** .290*** .383*** .382*** .825*** 1.000*** -

9. PSP .244*** .265*** .327*** .306*** .326*** .055 .109* .109* -

10. NDP .235
***

.242
***

.238
***

.435
***

.330
***

.316
***

.273
***

.273
***

.345
***

-

11. NDC .263*** .306*** .310*** .303*** .339*** .302*** .310*** .310*** .382*** .419*** -

12. Total of PSPS-K .319*** .350*** .386*** .438*** .427*** .249*** .270*** .270*** .845*** .695*** .732*** -
*
p< .05, 

**
p < .01, 

***
p < .001

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K, PSPS-K)를 사용하였다[24,30]. 총 1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Liker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

을 살펴보면, 총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

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8문항, 불완전

함 은폐노력-행동적(Non display of Imperfection, NDP) 

5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on 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

수를 받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정희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

치도 계수 Cronbach's α=.87로 나타났다[30].

2.2.3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 척도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D. Watson과 

Friend가 개발하고 이정윤과 최정훈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사회적 회피 및 사회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를 사용하였다[31,32]. 총 28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5점)

의 Liker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두 가지 하위요

인으로 사회적 회피 14문항, 사회불안 1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사회불안 및 사회회

피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정윤과 최정훈의 연

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92였으며, 본 연

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91로 나타났

다[32]. 

2.3 조사절차

본 연구는 충청남도 논산, 부여 지역의 인문계 사립 고

등학교, 인문계 공립 고등학교에 1학년,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전 각 학교 학생주임에게 연구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

후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담당교사 동행 

아래 연구 참가자에게 비밀유지와 설문지 통계처리 과정

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5분에서 20

분으로 학교 내 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보상으로 2,000원 상당의 간식이 증

정되었다. 완료된 설문지는 담당교사가 직접 회수하여 

조사 당일 전달받았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참

가자가 연구자료 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설문지만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집된 자료는 다

음과 같은 통계과정 처리를 거쳤다. 첫째, 조사자료의 정

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

았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 구

조방정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33].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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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β B S.E C.R AVE CR

Internalized shame Inadequacy .847 1.000

0.836 0.945  
Emtiness .853 1.240 .064 19.512

Self punishment .889 1.182 .057 20.693

Fear of mistake .755 1.056 .065 16.245

Perfectionistic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544 1.000

0.618 0.750  Self-Presentation Non display of Imperfection .620 1.049 .147 7.112

Non disclosure of imperfection .690 1.048 .144 7.279

Social anxiety Social avoidance .861 1.000
0.910 0.948  

Social anxiety .959 1.093 .090 12.099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2.0, Amos 22.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정규성검증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가 집단 전체를 설명할 수 있

는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검정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정규성 검정 결과 왜도 -.20∼1.05, 첨도-.70

∼.7로 나타나 응답자료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Table 1.에 제시하

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소인 완벽주의적 자

기노력과 사회적 회피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측정 변수

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태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불안의 경우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r=.382, p<.001). 마찬가지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270, p<.001).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27, 

p<.001).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모두 사회

적 회피 및 사회불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각각, r=.405, p<.001, r=.275, p<.001, r=.290, p<.001, r=.383, 

p<.00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가지 하위요소 중 행

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 언어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소인 사회적 회피(각각, r=.316, p<.001, 

r=.302, p<.001), 사회불안(각각, r=.273, p<.001, r=.31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완

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사회회피와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

았다(r=.055, NS). 한편, 독립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과 

매개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난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은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

적(r=.339, p<.001) 로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노

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326, p<.001, r=.330, p<.00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낸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변인은 

실수불안으로 나타났다(r=.438, p<.001). 분석 결과, 내면

화된 수치심의 부적절감은 사회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하위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실수불안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가장 잘 예측하는 하

위변인으로 확인되었다.

3.2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검증 결과

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

펴보면 측정변수들의 표준요인부하량(β)이 모두 .50이상

으로 적합하게 나타났고 유의성(C.R.)도 1.965보다 커서 

기준에 적합하였다. 평균분산추출(AVE)는 모두 0.5이상

으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또

한 0.7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판별타당도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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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결과는 Table 3.에 제

시하였다. 적합도 기준에 대하여 Hair 등은 x2, CFI, TLI, 

SRMR, RMSEA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Hoyle와 Panter

는 x
2, GFI, CFI, TLI 등을 추천하고 있다[34,35]. 본 연구

에서는 기초적합지수 GFI(Goodness-of-Fit-Index), 터

키-루이스 적합지수 TLI(Turker Lewis Index), 비교적

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오차평균의 제곱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x
2

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지수기준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GFI, 

TLI, CFI는 .90 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여기며 RMSEA는 

0.05 이하를 매우 적합으로, 0.05∼0.08를 적당한 적합으

로, 0.1 이상을 좋지 않은 근사적합으로 본다. 분석 결과 

GFI=.907, TLI=.919, CFI=.938, RMSEA=.086, x2=127.7, 

p=.0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air 등과 Hoyle와 

Panter에 의해 제시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34,35].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하는 세 가지 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그리고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의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Fig. 1. Factor models and standardized factor estimates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t Index

x2 P GFI TLI CFI RMSEA

127.7 .000 .907 .919 .938 .086

3.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구조모형검증

Table 4. Comparison of Goodness of Research Model 

and Alternative Model

Model x
2

df CFI TLI NFI
RMSEA 
(90% CI)

1. Research    
model

154.30 24 .922 .883 .909
.025

(.004-.405)

2. Alternative    
model

164.90 25 .916 .879 .903
.127

(.048-.20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부분매개효과를 보다 분명하

게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

수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x2=154.30, 

df=24, p<.001로 유의하였으며 CFI=.922, TLI=.883, 

NFI=.909로 대체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x2=164.90, df=25, p<.001, CFI=.916, 

TLI=.879, NFI=.903으로 유의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연구

모형과 비교하여 미미하게 낮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으

나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RMSEA를 살펴본

다면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대안모형 적합도

보다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RMSEA는 0.05 이하

를 매우 적합으로 보고 있으며 0.05∼0.08를 적당한 적합, 

0.1 이상을 좋지 않은 근사적합으로 본다. 연구모형의 

RMSEA는 90% 신뢰구간에서 .025로 매우 적합하게 나

타내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대안모형의 RMSEA는 90% 

신뢰구간에서 .127로 나타나 기준점인 0.1을 초과하여 좋

지 않은 근사적합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모형과 대

안모형의 관계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모형 간 x2의 

차이를 통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비교 결과 x2=10.6으로 

자유도가 1일 때 임계값인 3.8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이 대안모형보다 경험적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여러 적합

지수를 고려해 볼 때 인과모형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최종구조모형은 

Fig. 2.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계수(β)를 통한 최종모형의 효

과성을 검증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β

=.531, p<.001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남자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283

Fig. 2. Final Model 

Table 5. Path Coefficient of Final Model

Structural Path β B S.E C.R. p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 Internalized shame .531 .511 .080 6.383*** .000

Social anxiety ←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288 .241 .073 3.306*** .000

Social anxiety ← Internalized shame .244 .197 .058 3.381*** .000

Table 6. Validate Mediating Effect of Final Model

Internalized 
sham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

on

Total 
Effec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531**(.009) .000

Social anxiety .397**(.010) .288**(.007)

Direct 
Effec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531
**(
.009) .000

PerfecSocial 
anxiety

.244
*
(.012) .288

**
(.007)

Indirect 
Effect

Social anxiety     
  

.153
**
(.009) -

*p<.05, **p<.01, ***p<.001

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의 경우 β=.288, p<.001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β=.244, p<.001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Shrout과 Bolger가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

이 가질 수 있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경로계수와 유

의성을 측정하고, 모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 반복적으로 경험적인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36].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은 Table 6.에 제시하였

다. 검증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

접효과, β=.244, p<.05,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 β=.153, 

p<.01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부분매

개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

불안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변인으로 가

정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모형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관련 선행연구

를 지지한다[37].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인과 큰맥을 같

이 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수치심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

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2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수치심이 내면화되어 일종의 성

격적 특성으로 자리 잡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고통의 감

소전략으로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용될 경우 높은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소년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발달학적 특징이 있으며 아동기와 달

리 학업평가, 입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장면에서 타인의 

평가에 노출되어진다. 이러한 노출경험은 청소년으로 하

여금 타인에게 완벽한 자신을 제시하여 문제상활을 탈피

하려는 동기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완벽을 위한 실질

적 전략을 배제하고 자신의 완전성을 선전하거나, 불완

전성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비적응적 대처전략을 사용

할 경우 평가에 대한 강한 불안과 공포가 야기될 수 있다

고 해석된다. 이동귀, 서해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

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집단의 인정과 수용에 예민하다고 하였다[38].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청소년의 발달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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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인에 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경향을 보일 가능

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self)’를 표상하고 평가하는 정서적, 인지적 개념이

기 때문에 청소년은 자신을 향한 사회적 평가 장면에서 

부정적인 자기상을 숨기는 것에 더욱 몰입할 수 있고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것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자기를 타인

에게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도울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

위요인인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은 사회불

안의 하위요인인 사회회피, 사회불안과 모두 정적인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6]. 

내면화된 수치심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인 완벽주의

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 상관이 나타

났다. 이는 높은 수치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완벽주의적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경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3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시제시의 하위요

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과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사

회불안, 사회회피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회불안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16].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사회

불안의 하위요인인 사회불안과 낮은 정적상관을 보였으

며 사회회피와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정희는 완

벽주의적 자기노력은 미성숙 방어, 적응적 방어 모두 유

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 같은 결과

는 완벽주의에 부적응적 측면뿐만 아니라 적응적 측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27]. 완벽주의적 자기노

력은 사회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적 대처전략으로의 여겨지며 초기 완벽주의연구에

서 강조하였던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반하는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완벽주의경향으로 인해 사회불안

이 증가할 수 있으나 불안야기 상황에 대한 적응적 완벽

주의는 사회불안의 대표적 행동인 사회회피경향과 상관

관계가 희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

로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장면에서 사회불안을 다룰 때 상담자는 청소년이 완벽주

의적 요인 중 주로 어떠한 요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세심

하게 파악하고 사회불안이 예상되는 장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를 부분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부정적인 

자기상을 은폐하기 위해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일 수 있

다는 선행연구와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

회공포증, 사회불안 같은 사회적응적 문제를 겪기 쉽다

는 연구결과와 관련된다[40,41].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청소년은 부적응적 대처방식으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불안이 증가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격특성으로 굳어진 내면화된 수

치심은 자기의 모습을 은폐하려는 동기로 인해 타인에게 

완벽주의적인 자기표상을 제시하지만 오히려 사회불안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간을 부분매개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간 

경로를 없앤 완전매개모형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가 두 변인 사이를 완전매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변인탐

색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수

치심과 사회불안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수치심

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고 연구하였다[42]. 이 같은 경향

은 수치심이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비교적 변화시키기 쉽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은 개인을 설명하는 성

격적, 인지적 특질이며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변화되기 어렵고 고착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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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변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연

구에서 주로 매개변인으로 다루어진 내면화된 수치심을 

독립변인으로 가정하여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했다

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상담 장면에서 구체적인 

대처전략을 지도할 수 있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각각

의 개념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불안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들에게 상담전략을 모색하게 했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제한점과 후속연

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중부권인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며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청소년

의 대표성을 띄는 연구결과라고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론을 바탕으로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여학생을 조사하지 않았으

므로 성별 간 존재할 수 있는 유의한 차이가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별 공간이 아닌 개방된 교실에서 응답하였

기 때문에 솔직한 반영이 어려웠을 수 있고 이에 각 변인

들의 측정치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자기방어를 낮출 수 있는 안전한 응답

장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병리적 특징을 보이는 임상군이 아닌 

일반 청소년을 표집하여 측정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결

과를 사회공포증 또는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임상군

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상담

장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거나 

임상적 증상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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